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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들과 진짜 놀이를 함께 해요

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 하루에 얼마나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시나요? 

매일 30분이라도 아이들과 몸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해주세요. 

풍선치기, 이불 김밥말이, 얼굴에 붙인 테이프 먼저 떼기, 숨바꼭질 등 

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. 

매일 실천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 

부모님이 함께 몸을 움직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놀이를 해주세요. 

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 

오늘도 내일도,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.

상처받지 않게 훈육해요
“싫어” “아니야” “안 해” 가 시작된 아이들. 부모가 짜증난다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화를 낼 수는 

없습니다.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올바르게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.

1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

혼내기 전에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. 분명히 잘못한 행동 같아 

보여도 아이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. 아이가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이야기를 충분히 들

어준 후에 혼내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.

2 핵심 내용 위주로 이야기해주세요

아이의 연령별, 발달 수준에 따라 어휘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훈육의 중심 내용에 

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준 뒤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3 훈육하기 전에 주의(경고)를 주세요

혼나는 일과 관련해서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 

필요합니다. 전에 한 번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

아이들은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

없습니다.

4 잘못된 것만 이야기해주세요

많은 부모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혼나는 순간의 

잘못만이 아닌 과거의 일까지 끌어들여 혼낸다는 

것입니다. 이것은 훈육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므로,

짧고 간결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.


